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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방문결과 보고서
(산업건설위원회 )

일    시 : 2019. 11. 27(수) 10:30

장    소 : ㈜벡셀 

참    석 : 27명(의원 8, 조합社 9, 공무원 10)

내    용 : 국내 e-모빌리티 시장 및 협동조합 사업 추진 현황 청취

사업현황

【한국 e-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】

m 설립목적 : 국산화를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

제품을 개발하고 향후 공동생산시설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

진출을 목표로 함.

m 회 원 사 : (주)벡셀 등 9개사

m 추진현황

- ‘19. 2. 22 : e-모빌리티 관련 기업 협의체 발대식

- ‘19. 6. 19 : 조합 창립총회 개최(9개사)

- ‘19. 8. 20 : 경북테크노파크 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↔ 조합 간

e-모빌리티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

m 추진사업

1) 전기이륜차 국산화 사업

      [최종 개발목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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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국산화율 98%의 1인용 전기 스쿠터 개발 - 「Made in Korea」

∙ 최고속도 80km/h, 1회 충전시 100~120km 주행 가능

∙ 판매가 약 300~350만원선

      [연차별 추진 계획]

   

개발 연차 국산화율
주   요   목   표

(세부 적용기술)

1년차 40%
국내환경 및 사용자에 최적화된 전기이륜차

(고출력 모터 및 인버터, 대용량 배터리 한국형 디자인)

2년차 80%
IoT 관리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이륜차

(지능형 안전장치, IoT 통신모듈, 서스펜션 개선 적용)

3년차 98%
지능형 고성능 전기이륜차

(무선충전, 이상유무 자체진단 기능, 신소재 프레임 적용)

2) 스마트이동형기기 클러스터 육성사업(안) - 구미시

      [사업개요]

∙ 위    치 : 구미시 일원

      ∙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 (5년)

      ∙ 사 업 비 : 360억원 (국비 284, 지방비 60, 민자 16)

      ∙ 주    관 : 산업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      ∙ 내    용

        - 스마트 이동형기기 생태계 활성화 클러스터 구축

        - IoT 융합서비스 및 이동형기기 기술개발사업

        - 친환경 소규모 스마트 이동형기기 보급

        - 스마트 이동형기기 전원장치(부품) 설계, 디자인 및 테스트베드 구축

      ∙ 기대효과

        -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기반의 특화산업 발전, 

         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중소기업 육성

        - 부품(전자, 가공, 기계 등), 소프트웨어 및 소재 관련 기업 ⇔

          관내 완성차 업체 ⇔ 판매 및 소비 간 가치사슬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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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내용

○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(위원장 양진오)에서는 11월 27일(수) 제

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한국 e-모빌리티 제조유통 

협동조합(이사장 벡셀대표)을 방문하여 회원사 관계자들로부터 국내 

전기이륜차 시장 현황 및 제품 국산화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

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○ 한국 e-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은 배터리팩, 차량용 계기판, 도장

등 부품을 제조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중소기업과 함께 완제품 시장

진출을 위한 유통․마케팅 등 관련 9개사가 참여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

산업 생태계 구축 및 보급을 위해 회사 출자 형태로 결성된 협동조합

이다.

○ 이번 방문은 정부가 유럽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위축이 예상 되는 가솔린 

이륜차 시장의 대체시장으로 e-모빌리티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발굴

하여 추진하기로 한 시점이라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.

○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내년부터 환경부의 전기 이륜차 보조금 

지급비율이 국산화율에 맞춰 변경되는 만큼 구미시와 의회에서도 

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앞으로 

한국 e-모빌리티 제조유통 협동조합이 관내 관련 기업들의 인프라를 

활용하여 구미시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

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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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방 문 사 진 】


